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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누리당 내 비박세력이 분당을 하고 개혁보수신당(가칭)을 띄웠다.

촛불 민심에 떠밀린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지만 책임과 성찰 없는 정략적 분당이다.

분당선언문은 박근혜정권의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을 온통 친박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고, 한 배를 타고 저지른 온갖 패악질에 대한 일고의 반성도 없다.

친박 이전에 새누리당 자체가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것이 촛불 민심이다.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분당으로 모면하려는 것으로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분당세력은 입에 발린 민주공화국을 주창하기 전에 먼저 선언해야할 것이 있다.

박근혜 권력 비호에 나선 황교안, 김기춘, 우병우와 부역내각 사퇴를 요구하라.

재벌들과의 검은 유착관계를 단절할 용기가 있다면 이재용 등 재벌총수 구속을 요구하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백남기 농민 특별검사제 도입, 사드 배치 중단, 언론

장악방지법 제정, 성과퇴출제 중단 등 퇴진행동이 요구하는 박근혜 정권 적폐 6대 긴급 현안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적폐와 단절하지 못한다면, 재벌과 권력이 합작해 만든 끔직한 헬조선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가칭)개혁보수신당은 개혁은커녕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에 불과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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